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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
 

월 18

 

일, 

 

공공노동자의 

 

역사가 

 

새롭게 

 

시작됩니다.

 

존경하는 

 

동지여러분!

 

박근혜 

 

정권 3

 

년 

 

동안 

 

공공노동자의 

 

일터와 

 

삶

 

은 

 

철저하게 

 

무너지고 

 

있습니다.

 

공공노동자의 

 

임금과 

 

복지, 

 

근로조건을 

 

황폐화

 

시켰고, 

 

이제는 

 

노예연봉제와 

 

쉬운 

 

해고제를 

 

도

 

입하여 

 

공공노동자의 

 

생존권마저 

 

위협하는 

 

지경

 

에 

 

이르렀습니다.

 

정권차원의 

 

정책비리, 

 

정책실패와 

 

낙하산인사로 

 

인한 

 

꼭두각시 

 

경영이 

 

초래한 

 

공공기관 

 

부채의 

 

책임을 

 

노동자에게 

 

덮어씌우며 

 

개혁의 

 

대상, 

 

소

 

위 

 

비정상의 

 

정상화대상이 

 

되었습니다.

 

복지축소와 

 

임금피크제는 

 

그래도 

 

공공부문 

 

노동

 

자라는 

 

이유로 

 

감내할 

 

수 

 

있었습니다.

 

하지만, 

 

공공부문 

 

노동자를 

 

앞세워 

 

전체 

 

노동자

 

를 

 

노예화하고, 

 

마음대로 

 

잘라내겠다며 

 

밀어붙

 

이고 

 

있는 

 

성과연봉제와 

 

저성과자해고자는 

 

결코 

 

용납할수도 

 

없고 

 

용납해서도 

 

안되는 

 

노동조합 

 

지상의 

 

과제인 

 

것입니다.

 

지난 4

 

월 

 

세종시 

 

기재부 

 

청사앞에서 

 

노예연봉제·

 

강제해고제 

 

철회를 

 

위한 

 

대정부 

 

투쟁의 

 

포문을 

 

힘차게 

 

열고 

 

회원조합 

 

현장순회와 

 

서울역 

 

조합

 

원 

 

투쟁결의대회, 

 

교섭권 

 

연맹 

 

위임 

 

및 

 

교섭추

 

진, 

 

국회앞 1

 

인 

 

시위, 

 

천막농성, 

 

대국민 

 

홍보선

 

전사업, 

 

헌법소원추진과 

 

불법·

 

부당노동행위 

 

고

 

소·

 

고발 

 

기재부장관 

 

고발 

 

등 

 

힘차게 

 

투쟁해왔습

 

니다.

 

우리 

 

연맹 

 

회원조합이 

 

주축이 

 

된 

 

정책연대 

 

또한 

 

투쟁본부 

 

체제로 

 

전환하고 

 

기재부 

 

앞에서 1

 

인 

 

시위를 

 

시작으로 4

 

월 25

 

일부터 4

 

월말 

 

시한 

 

돌파

 

를 

 

위한 

 

노숙투쟁을 

 

하였으며, 

 

정부의 

 

공세에 

 

맞

 

서기 

 

위해 6

 

월말까지 

 

노숙투쟁을 

 

연장하면서, 

 

매일 

 

출퇴근집회, 

 

중식집회, 

 

그리고 

 

매주 

 

수요집

 

회를 

 

통해 

 

기재부를 

 

압박했습니다.

 

이제 

 

그 

 

투쟁의 

 

여세를 

 

몰아 

 

양대노총 

 

공공부문 

 

노동자, 

 

금융노동자 10

 

만이 

 

모여 

 

불통정권, 

 

재

 

벌정권, 

 

반노동자 

 

정권 

 

심판을 

 

결단하기 

 

위한 

 

대

 

규모 

 

투쟁을 

 

선언합니다.

6

 

월 18

 

일 14

 

시 

 

여의도 

 

문화마당에서 

 

공공노련 

 

동지들의 

 

결의를 

 

모읍시다.

 

나의 

 

일터를 

 

지키는 

 

투쟁, 

 

그리고 

 

노동자의 

 

생존

 

권을 

 

투쟁

 

나아가 

 

전 

 

국민의 

 

공공서비스를 

 

지켜내는 

 

투쟁

 

에 

 

우리 

 

공공노련 

 

동지들이 

 

함께 

 

합시다.

 

저, 

 

김주영 

 

동지여러분의 

 

앞에서 

 

힘차게 

 

투쟁하

 

겠습니다.

 

그리고 

 

이 

 

투쟁 

 

끝까지 

 

함께 

 

하겠습니다.

 

동지 

 

여러분, 6

 

월 18

 

일 

 

여의도에서 

 

힘찬 

 

모습으

 

로 

 

뵙겠습니다.

 

투쟁!

2016. 6.17 

 

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

 

위원장 

 

김주영 

 

드림

2016

 

년 6

 

월 17

 

일(

 

금)

 

제15

 

호

 

위원장호소문


